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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
력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사례분석을 통하여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
업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부처별 중복지원 문제, 산학협력 지원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
외 주요 대학의 특징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높다는 점이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창업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산학협력으로, 미래수요에 기반한 신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방
식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 산학협력으로 창업교육 확대와 대학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주체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앵커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익 창출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산학협력, 창업, 지역, 산학협력 정부지원사업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ndustry - university collabor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nd analysis 
of major overseas cases. The following is the plan for activating the new crop cooper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novation of edu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new education course 
based on future demand through future-oriente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econd, activ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hould stimulat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university resources. Third, it should act as an anchor of regional innovation by actively 
cooperating with local innovation ent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model that can generate profits and contribute to universit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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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사회가 개방형 혁신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
의 역할도 기존의 공급중심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서 수
요자인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 및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가적 대학 개념이 대두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산학협력 모델이 부각되고 있다[1].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산학
협력은 양적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질적
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산학
협력 (대학-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에서 우리나라는 ‘17
년 기준으로 137개국 중에서 27위에 머물러 있다[2]. 특
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도 기존의 업종간, 
학문간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융합되고, 미
래 산업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모델수립이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 생산과 혁
신 창출을 위한 근접성 (proximity)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식창출기관인 대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대학의 
‘제3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3]. 특히, 이제까지 논의된 제3의 역할이 
산업계 대상의 연구인력 공급과 기술사업화 위주의 산학
협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술기반 창업 등 기업가정신 촉
진과 혁신공간 조성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 지역혁신
을 위한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위해서 대학발 창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4,5].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환
경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의 새로운 산학협력 역할을 제
시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대학 산학협력 지수를 통한 현황 진단

본 장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개발한 대학 산학협력
지수를 활용하여 산학협력의 발전 수준을 산학협력 세부
영역별로 진단했다[6]. 산학협력 주요 활동별로 대표성, 
측정가능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총 26개 평가지표를 개
발하였고, 종합주가지수 방식을 준용하되, 기준시점 
(2013년)의 산학협력 수준을 100으로 하여, 각 연도별 

산학협력 수준을 계산하였다. 대학 산학협력 지수의 값이 
110이라는 의미는 기준년도 (100) 대비 역량이 10% 증
가했다는 의미이다[6]. 분석 결과 2014년 대학 산학협력 
지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
년 기준 대학 산학협력 지수는 144.2로 기준년도 대비 
44.2% 상승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177.0)의 
산학협력 역량이 4년제 대학 (136.2)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및 창업활동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7,8].

Fig. 1.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Index

권역별 비교 결과, 상대적으로 충청권 대학의 산학협
력 역량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라권이 
가장 낮다. 

Fig. 2. Comparison by Region

3. 산학협력 주요 지원사업 진단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화, 산학협력 기반구축으로 분류하여 조사
하였다. 2018년 기준 6개 부처에서 47개 사업을 운영 중
이며 예산은 9,114억 원이다. 교육부가 16개 사업, 
4,351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7.7%를 차지하는 등 산
학협력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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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Human resource training R & D / 

Commercialization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um

Number of 
project

Bugget
(Billion)

Number of 
project

Bugget
(Billion)

Number 
of project

Bugget
(Billion)

Number 
of project

Bugget
(Billion)

Ministry of Education 8 2795 5 901 3 665 16 4,35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4 312 6 664 2 53 12 1,02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 145 1 413 2 218 4 77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620 0 0 0 0 2 62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 351 1 1395 4 550 12 2,305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 0 1 32 0 0 1 32

sum 22 4,222 14 3,405 11 1,486 47 9,114

Table 1.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5.3%) >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11.3%) > 산업통상자원부 (8.5%) > 고용노동부 
(6.8%) > 특허청 (0.4%)의 순으로 분석되며, 인력양성과 
산학협력기반구축은 교육부, 연구개발/사업화는 중소벤
처기업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정부의 주요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부처
별 중복지원 문제, 산학협력 지원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
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지원 문제를 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산학협력 지원사업 관련 부처 실무자간 협의
회를 통한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책적 협력을 추진
해야 한다.

둘째, 대학 별 역량진단에 기반 한 차등지원 방식의 도
입이 필요하다. 

4. 해외 주요국의 新 산학협력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

지역과 대학이 밀접하게 협력해온 역사적 배경을 가진 
외국의 대학들은 기술이전과 고급인력 양성 등 기존의 
전통적인 산학협력 이외에 최근 부상하는 도시기반 혁신
(urban innovation)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등 지역고용 
및 지역혁신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2].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상대적 경쟁우위 요소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 및 교육역
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셰필드 지역
의 경우 지역 내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문화분야와 재
료분야와 두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했던 하이테크 제조
기술 등이 성공하였고, 그런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

았던 IT와 E-Business 등은 실패로 끝났다. 대학 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협력이 클러스
터 성공에 보다 중요한 요소이다[14].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연
구소 등 대학 내의 다양한 역할을 가진 주체들에 의해 자
발적 및 정책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와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 내에서 대학 스핀오프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다[10].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Research Triangle 
Park이 최근 창업기업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구단
지 중심부에 조성 중인 Park Center는 예비창업자인 이
들 3개 대학이 보유한 인력풀을 유인하려는 시도이며, 
Duke와 NCSU는 주변 도심의 유휴 시설을 활성화하고, 
대학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창업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2].

스웨덴 말뫼 (Malmö)의 말뫼대학 (Malmö University)
은 산업쇠퇴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대학
을 설립한 사례로 도시와 광역권, 그리고 초광역권 차원에
서 대학의 다양한 역할이 지역의 성공적인 전환에 기여했다
[2]. 루즈벨트 아일랜드 (Roosevelt Island)에 건설 중인 
Cornell Tech 캠퍼스는 뉴욕시의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형성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주 외곽 지역에 입지한 코넬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강화하기 위
해 맨해튼과 인접한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도시형 혁신공
간을 조성하고 있다. 워싱턴대학의 School of 
Medicine 캠퍼스 입지는 시애틀의 South Lake Union 
지역이 낙후된 도시 변두리에서 혁신공간으로 변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워싱턴대학 캠퍼스 주변의 
University District는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혁신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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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新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5.1 미래지향적 산학협력: 미래수요에 기반한 新교
    육과정 개설과 교육방식 혁신

미래지향적 산학협력이란 대학이 주도적·선제적으로 
미래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
발하여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제고
하는 산학협력을 의미한다. 미래 新산업 수요를 반영한 
新교육과정의 개발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방식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
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성과 유연성에 문제해결
능력과 소통 및 협업능력까지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 현
재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
학사업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미래 산업사회의 수요 중심
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교육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해
당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미래사회에 부합되는 인재양성
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5.2 능동적 산학협력: 창업교육 확대와 창업기업 육성
첫째, 교원이 실험실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유

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이 실험실창업에 과감히 도전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산학협력 친화
형 인사제도[11]와 같은 교육-연구-창업을 손쉽게 병행
할 수 있는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교원이 창업도전을 유인할 수 있는 교원의 창업활
동에 대한 업적평가 반영,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수감면, 창업 연구년 제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11].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 브릿지사업+, LINC+사업, TMC사업과 
같은 관련 사업에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구축을 핵심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평가비중을 높여, 교원이 실험실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
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대학의 실험실창업과 관련
된 정교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의 이
행력을 담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
하여 실험실창업과 관련한 항목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
하고, 대학 산학협력 활동조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
찬가지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실험실창업 친화적 학사제
도 구축을 핵심평가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셋째,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을 현재 5개에서 10개

로 확대하고, 실험실단위 지원트랙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실험실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
재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은 대학단위 지원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어 많은 대학의 우수한 랩이 참여하는데 한
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N대학의 경우 대학 전체적 
창업역량은 부족하지만, 실험실 단위에서는 가장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방식으
로는 사업 참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학 주변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창업 및 혁
신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역혁신을 위해 창업 및 스
타트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
는 잠재적 창업자인 인력풀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
력한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공간이다. 대학이 캠퍼스 주
변을 창업혁신공간으로 개발하고 외부기관 및 지자체의 
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대학과 지자체
의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13]. 시애틀의 워싱
턴대학은 캠퍼스 건물에 창업공간과 액셀러레이터를 입
주시키고 건물을 외부에 개방하여 캠퍼스 주변 지역이 
혁신 창업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MIT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를 외부에 개방하여 
다양한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5.3 지역기여형 산학협력: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로 
    지역혁신의 앵커 역할 수행

지역혁신기관이 지역의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9], 대학은 풍부한 전문가 
인력풀, 특허 및 원천기술 등의 창의적 자산, 인력양성 및 
공급기능,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거점 기능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인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지역정부의 요구에 맞
춰 혁신동력의 촉발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도심에 위치한 대학이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물
리적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캠퍼스 사
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캠퍼스 내에 유
휴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연구관을 유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의 산학협력이 지역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5.4 산학협력 정보 공개 및 양극화 해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 산학협력 

지수를 제공하여, 수요자인 학생과 국민에게 어느 대학의 
산학협력이 우수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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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동시에 산학협력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여 대학에게 
맞춤형 산학협력 정보와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서비
스 제공한다. 산학협력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편중에 
따라 대학 간 산학협력 역량의 양극화 심화됨에 따라 
LINC+사업의 지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4년제 
대학 177개 중 정부의 산학협력 기반 인력양성 사업을 
한 개도 수주하지 못하는 대학이 66개(37.3%)인 반면, 5
개 이상을 수행하는 대학도 6개나 된다. 잘하는 대학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역량은 부족하
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별도
의 트랙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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